
중소방의 다이쇼보 - 심플하면서도 오소독스한 경영으로 살아남아 

다이쇼보는 1969년에 구라보의 직계 방적이 된지 37년이 된다. 다이쇼보는 

중소방으로서 일본 내에서 틀림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있다고 하며, 10

년후, 20년후를 내다본 기업 만들기, 인재 만들기를 실천하며, 심플하면서도 

오소독스(orthodox)한 경영 전략을 만들어 가고 있다. 

다이쇼보의 사무 영업 부장은 섬유업계에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특히 다

운 스트림, 미드 스트림에서 잘 알려져 있다. 사장과 상무 영업 부장은 이인

삼각(二人三脚)으로 “이 다음의 다이쇼보 만들기”가 추진되고 있다. 다이쇼보

의 유니크성은 지금 섬유 업계 중 하나의 방향성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이쇼보의 오늘과 어제를 밝혀보았다. 

이번에 상장 직할(直轄)인 상품 개발부가 일을 시작하였다. 전임 스태프가 

3명, 부장ㆍ과장 등의 폴로 스태프가 3명으로 시작하였다. 일본 내의 다운 

스트림이나 미드 스트림의 유저로부터 인정을 받아 다년간 단골인 최종 소

비자의 실을 개발하기 위한 상품 개발부라고 평가되고 있다. 

방적은 타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을 포함하여 기계 산업 또는 장치 

산업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들 나라의 방적 오너는 톱 다운(top down ; 기업

의 경영을 최고 책임자가 결정하고 밑으로 지시하는 경영 방식)으로서의 재

투자를 스피디하게 추진함으로써 일본의 방적이 방사하는 실은 대부분 방출 

가능하게 되었다. 질ㆍ양 모두 해외의 방적, 일본계 방적은 급피치로 일본을 

추격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수사로 유명한 다이쇼보라 할지라도 동남아시아 여

러 나라의 추격을 비켜나가기는 어렵게 되고 있다. 그만큼 다이쇼보는 다음 

세대에서 희망을 이루어 나갈 실 생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사

의 소재를 사용한 직물, 니트로 만든 제품을 구입해주신 분들이 기뻐하실수 

있는 실 생산이라고 사장은 설명하고 있다. 

다이쇼보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니즈에 맞는 실을 기동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중요시하고 있다. 개발의 방향성으로서는 프로덕트 아우트

(product-out)와 마켓 인(market in)의 양면을 머리에 두고 생산해 나갈 것이다. 

소량ㆍ다품종ㆍ단납기를 축으로 하고 있으며, 공장 운영이 되지 않는다. 앞

으로는 소량에서 벌크로,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넓혀나갈 필요가 있

다. 

상무 영업부장은 다이쇼보의 꿈공방은 어패럴, 디자이너의 집념이나 미드 

스트림 기업의 모든 요청을 받아주는 기능이 있는 섹션이라고 자신을 보이

고 있다. 

이제까지의 방적의 상품 개발 부문들은 기술이나 생산성, 벌크로 이어지는 

것 등을 원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 주류가 되기 쉽다. 한편 우리 회

사는 어패럴, 원단상, 산지의 도매상, 제직 공장, 니트 공장의 요청이나 요망

에 따라 각 단계와의 상호 교류로 도움을 받는 상품 개발을 중요시하고 있

다. 

업 스트림으로부터 미드 스트림으로, 미드 스트림에서 다운 스트림으로 밀

리듯이 실을 공급하는게 아니라, 최종 소비자→어패럴(도매상 포함)→미드 스

트림→업 스트림의 흐름을 의식한 실 생산이 현재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설

명하고 있다. 



다른 업종과의 교류도 다이쇼보의 유니크한 일면을 말해준다. 시마세이키 

제작소와의 공동 작업으로 페니 실크(Peignee silk)ㆍ코튼ㆍ렌찡(Lenzing) 레이

온의 3가지 섬유 혼방의 30수 쌍사 스웨터가 크게 호평을 받고 있다. 시마 

세이키 자신도 월간에 60점 정도의 신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상

품을 개발하는 동료로서 다이쇼보도 참가하고 있다. 

 ◎ 서로의 웃는 낯을 볼 수 있는 협동 

원면, 원 양모를 구입하려면 생산 농가를 하나하나 모두 방문한다. 목화 

경작에는 파종부터 수확에 이르는 과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고엽제 등을 일

체 사용하지 않는 무농약 재배 면으로만 뽑은 원사가 아니면 안된다고 한다. 

양모에 대하여도 같으며, 양을 키우는 과정이나 사료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확인한다. 

다이쇼보는 세계의 면화, 양모, 실크, 리넨, 뱀부 등의 소재는 상사에 모든 

것을 맡기고 구매하지는 않는 것이 방침이다. 예컨대 뱀부의 경우 교토의 사

가노(嵯峨野)의 대나무 숲 농가가 재배한 대나무에서 뽑아낸다. 리넨도 윤기

가 있고 반짝이는 건식 리넨을 사용한다. 건식리넨X캐시미아 톱이거나 면X

캐시미아X실크로 된 실은 잘 팔리는 저지의 소재가 되고 있다. 

다운 스트림과의 공동 사업은 어패럴 55사의 150~200 브랜드와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명 백화점과의 공동 개발로 최종 상품의 구색까지 맞추

고 있다. 

“입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의 웃는 낯을 보련다”는 것이 우리 회사가 실을 

만들어 내는 출발점이다. 현재 다이쇼보는 “온리 유(only you)” 또는 “온리 원

(only one)”인 실을 약 100~150 상표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생산자로



서의 기본 콘셉트로서  ① 원료에 철저하게 몰두(원료 생산자의 얼굴이 보일 

뿐만 아니라 원료 생산자와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에 의함)  ② 희소가치  ③ 이

제까지 있음직하지 않은 니치 분야의 개척ㆍ개발의 3가지를 유념하며 사업

을 추진한다. 

 ◎ 지금은 타월이 잘 되고 있다. 

다이쇼보와 일본의 시고쿠에 있는 이마바리(今治) 지구의 이름만 타월 공

장들과의 컬래버래이션은 아주 특수하나, 수량이 아니라 부가 가치화로 타월

로서는 최고봉이라고 할만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거닉 

코튼, 중국 신강성의 실크로드 툴판 면, 수피마 면, 해도 면, 시드 피마, 스핀 

등의 원면을 다루고 있다. 

이들은 브랜드 상품으로서 페이스 타월 한 장에 3천엔, 배스 타월은 8천~1

만엔(소매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타월의 수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타월

의 기능성, 패션성, 에콜로지성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타월이 지금 타월 업

계에서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다이쇼보가 이 지역의 유명 타월 생산자와 파일 직물 생산자와 함께 

공동으로 만든 약 툴판 파일은 도쿄의 긴자 잡지의 기사로 잘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공동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적지 않다. 

 ◎ 여러 산지들과 협동으로 직물ㆍ타월의 신소재 개발 

다이쇼보는 직물에 있어서는 5~6산지와 타월은 2개 산지와 협동하여 신소

재를 개발하고 있다. 

삼비 지구에서는 진즈의 신소재를 개발하기로 하고, 세번수 직물 생산 등



을 협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니시와키(西脇) 지구에서는 규모가 큰 도매상과

의 공동 개발로 선염이나 무지(무늬가 없는 침염 직물)을 가리지 않는 소재 

개발, 텍스타일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하마마쓰(浜松) 지구에서는 오거닉 코튼으로 야마자키(山崎)와 협동으로 일

본 내는 물론, 수출도 계획하고 있는 판매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하마

마쓰의 다나카(田中) 직물 등고아ㅢ 깊이 있는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덴류사(天龍社)는 몇몇 다른 기업과 함께 코듀로이나 세번수 직물 등으로 

손을 잡고 신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오사카 남부의 본 바닥에서는 여러 제직 공장과 손을 잡고 있으며, 그 중

에서도 일부 공장과는 더욱 깊이 있게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그 외에 와카

야마의 몇몇 니터와의 공동 작업도 빼놓을 수 없다. ♣ 


